
코오롱- Roche, 경구용 항암제 한판
코오롱 , 유방암·대장암 약효 우수 KL- 3 106 개발 … 기술수출 추진

코오롱은 주로 유방암과 대장암에 약효가 높은 경구용(먹는) 항암제(프로젝트명 KL-3106)를 개발했다고 6

월11일 발표했다.

코오롱은 다국적 제약기업인 Roche가 개발해 2001년 1억60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카페시타빈(상품명 젤

로다)에 비해 성능이 우수해 최소 3000만달러 이상의 기술수출료와 로열티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코오롱 중앙기술원 실험 결과, 600분의1 정도의 용량으로 카페시타빈에 비해 1.6배 이상의 수명연장 효과와

비슷한 수준의 종양선택성(종양을 찾아 약효를 발휘하는 능력)을 보았다.

코오롱은 앞으로 해외 시험기관을 통해 동물을 대상으로 한 전임상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3년 하반기

부터는 다국적 제약기업에 기술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한 항암제는 플루오로우라실(5-FU) 계열의 약물 전구물질(자체로는 효력이 없으나 체내 흡수하면 대사

작용을 일으키면서 약효를 갖게 되는 물질)이다. 복용하면 효소에 의해 활성화되면서 강력한 항암물질인 플루

오로우라실로 전환된다.

비슷한 항암제인 로슈의 카페시타빈은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로 1992년 개발돼 1998년부터는 미국, 유럽 등

세계 60여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이성 대장암 치료제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코오롱 중앙기술원은 KL-3106에 대해 2000년부터 유도체 합성과 자체 동물시험을 통한 개발을 추진했으며,

국내외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다. 최근에는 연구결과가 해외 의약화학 전문 학술지(Bioorganic & Medicinal

Chemistry Letter)에 게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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